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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병철 고려석유화학 사장 특별사면
정부, 경제인 31명 석가탄신일 사면 … 노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도

5월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전 대표를 비롯해 불법 대선자금

사건에 연루됐던 최고경영자(CEO) 12명 등 경제인 31명이 특별사면됐다.

정부는 5월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사면ㆍ복권을 5월15일자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.

정부는 “경제인들이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앞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국가 

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”고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다.

특별사면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, 강유식 LG그룹 부회장,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, 박찬법 

아시아나항공 사장,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,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,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, 박문수 하이테크

하우징 회장,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등이 포함됐다.

또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과 이성원 전 대우 전무 등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관계된 경제인과 노

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, 유홍근 전 동아건설 이사, 김재환 전 새롬기술 이사 등 순수 분식회계사건 관련 경

제인 9명도 특별사면ㆍ복권됐다.

아울러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과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,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, 박성석 전 한

라그룹 부회장, 정수웅 전 동양철관 대표 등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한 경제인 10명도 특별사면 명단

에 포함됐다.

그러나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제인을 비롯해 금융기관에 부

실채무를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대출사기나 개인비리 성격이 강한 횡령 등의 범죄에 관련된 

경제인은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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